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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핀·탄소나노튜브 등 
국내 핵심소재 기술, 국제표준화 추진

- 제19차 나노전기전자 분야 총회에서 국제표준안 4종 신규 제안

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진종욱)은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

서울 코트야드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, 미국, 일본, 독일 등 7개국 표준 

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노전기전자 분야(IEC/TC 113) 기술

위원회를 온·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하였다.

  동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에 

사용되는 나노소재 기술의 표준을 논의한다. 우리나라 전문가가 2022년부터 

의장을 맡고 있으며, 특히 나노분야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핵심소재로서 

현재 논의 중인 58종의 표준 중 20여 종을 우리가 주도하여 제안하는 등 

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.

 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전기차, 이차전지의 효율성을 증가하고 충전 

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나노소재에 대한 국제표준안 4종을 신규로 제안하였다. 

그래핀, 탄소나노튜브는 강도가 높고 출력 특성이 우수하여 전기차 등의 

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,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여 충전 시간을 

단축할 수 있다. 금번 제안한 표준은 나노소재의 전기적 특성 및 전자기파에 

대한 차폐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으로 향후 반도체, 전기차, 

이차전지의 안정성 및 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

 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“이번 총회가 한국에서 개최됨에 따라 독일·미국 

등 선도국들과 나노기술 분야의 표준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, 

나노소재는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산업으로 

국제표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”고 의지를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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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  제19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나노전기전자(IEC/TC 113) 총회

□ 회의개요

 ㅇ (행사명) 제19차 IEC/TC 113(나노전기전자) 총회 및 작업반 회의

 ㅇ (의장) 박원규(~2028, 한국)

 ㅇ (일시) 2024년 4월 22일 ~ 26일(5일간)

 ㅇ (장소)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 파크 호텔(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)

 ㅇ (참석) 한국, 미국, 중국, 독일 등 7개 회원국 전문가 50여 명

일 자 주요 논의 내용
4.22.(월) 의장 자문단 회의(CAG), 전략 워크샵

4.23.(화)
WG3(성능 평가), WG7(신뢰성), 
WG9(나노기반 태양전지/박막 유기, 나노전자/나노스케일), 
WG13(웨이퍼규모 시스템 통합)

4.24.(수) WG8(그래핀 관련 물질/탄소나노튜브)

4.25.(목) WG14(전자기 호환성), WG10(발광 나노소재), WG11(나노기반 에너지저장)

4.26.(금) TC113(나노전기전자) 총회

□ 국제표준안 신규 제안 안건(4건)

작업반 안건 내용

나노 기반 태양전지/박막 유기, 

나노전자/나노스케일(WG9)

▶ 태양전지 탠덤 셀의 전기적 성능 및 스펙트럼 응답

 - 광원이 360도 방향에서 조사되어 더욱 정확한 광전변환 

효율을 알 수 있어 차세대 3차원 소재 개발에 활용 가능

나노기반 에너지 저장(WG11)

▶ 실시간 전기화학반응 분석을 위한 제자리/오페란도 

분광분석법

 - 전기에너지 저장 소자의 충방전 시, 전극 및 전해질에서 

발생하는 물리화학적 변화 및 전기화학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

전자기 호환성(WG14)

▶ 40 GHz영역에서의 나노소재의 유전율과 손실계수 측정법

 - 5G 28GHz 이동통신의 기반이 되는 나노소재의 유전 특성 측정

▶ 다중벽 탄소나노튜브 – 전자파적합성 – 원거리 

차폐효과 측정

 - 자율주행차, 사물 인터넷 등에 사용되는 나노복합소재의 

고주파 환경, 원거리에서의 전자기파 차폐 성능을 평가


